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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리 놀려도 속상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깨달으면서,

아이가 스스로 단단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.

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속상한 아이가

엄마와 함께 재미있게 놀며 자존감을 되찾는 이야기예요.

이 책은…

이 책을 통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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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두 명이 함께 하는 게임이에요.

2. 한 명은 해를, 한 명은 달을 오려서 가져가요.

3.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뒤, 자기 순서가 되면 네모 칸 안에 말을 놓습니다.

4. 번갈아서 말을 놓다가, 먼저 자기 말 3개를 직선으로 이어지게 만들면 이깁니다.

해와 달 틱택토
예시 )

해 승리!

달 승리! 무승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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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르는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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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만의 똥 그리기
은행나무에서는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고약한 똥 냄새가 나요.

은행나무에는 어떤 모양의 똥이 있을까요? 상상하며 그려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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햇님 별명 지어주기
놀림을 받았던 햇님에게 다시 멋진 별명을 지어 줄까요?

해를 보면 떠오르는 별명을 이름표에 적고, 

별명이 마음에 들어서 웃는 햇님의 표정을 그려 보세요.

그리고 그 별명을 지어준 이유를 적어 보세요.

햇님에게 이 별명을 지어준 이유

:


